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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미혼 남녀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자료 수집은 미혼 남녀 168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5일부터 4월23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

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출산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비정규

직인 대상자의 출산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계획적 행위이론(TPB)을 구성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규범이 클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클수록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츨신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출산 태도만이 출산의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2.2%이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수들의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9.0%이었

다. 미혼남녀의 출산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향후 저출산 관련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본 연구결과가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키워드 : 출산의도, 계획된 행위이론, 출산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주관적 규범, 미혼 남녀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hat applies the planned behavior theory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ildbirth intention of unmarried men and women.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05 to April 23, 2021 for 168 unmarried men and women. As a result of the study, in general characteristics, 

male, old, highly educated, occupational, and non-regular worker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childbirth intention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constitu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it was found that the more positive the attitude toward childbirth, the greater the 

subjective norm, and the greater the perceived behavior control, the higher the intention to give birth.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 on men and women. The 

factors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 in men was attitud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62.2% and the factors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 in women were attitude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on fertility intention was 69.0%.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ntion to give birth,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and the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basic data i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low birth rates in the future.

Key Words : Fertility intention, Planned behavior theory,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ubjective 

norm, Unmarried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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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 국가의 출산율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을 이용해 측정하는데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서 그 나라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1].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1]. 

우리나라는 2017년의 합계출산율 1.052명 이후로 

2020년까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채 1명도 출산을 하

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지속은 인구감

소로 인한 사회 구조적 변화로서 미래 경제활동 인구의 

부족, 국가 성장과 발전 둔화, 젊은층의 노인 부양비 증

가, 국가적 사회보장비 증가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되

므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팽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시대적 요인들로 인해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2]. 지난 20년 동안 심화

되어온 고령화 사회의 추세와 맞물려 저출산으로 경제 

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의 

증가는 세대 간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여 사회적 통합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3]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역동적 사회 구조의 통찰을 통해 다양한 

관점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과 같이 복합적이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회구

조 문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인 및 영향요소

를 파악한 후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에 사회경제적, 심리적, 

개인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계획

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

라 할 수 있다[4]. 이 이론은 행위에 대한 개인의 태도

(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

위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의 개념을 포

함함으로써 지향하는 행위의 의도(intention)를 예측하

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

용되는 이론이다[5].

계획적 행위이론의 주요개념은 행위에 대한 의도이

며, 의도는 ‘특정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정도’로서, 의도를 통해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

다[6]. 출산의도는 ‘향후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할 가

능성에 대한 의사 또는 생각의 정도[7]’로 이론에 의하

면 행위 이전에 출산의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계획적 행위이론에서 의도의 결정요인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로 설명할 수 있다[8]. 따라서 출

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위통제 요인을 파악한다면 출산의도를 높이는 정책이

나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향후 5~15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할 젊은 청년들인 대

학생의 출산의도를 파악하고,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출산율을 향상시키

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계획적 행위이론은 운동행위[9,10], 금연행위

[11,12], 출산행위[4], 금주행위[13,14], 피임행위[15], 

생식건강행위[16], 건강행동[17,18], HPV 접종행위

[19,20] 등 건강증진 및 여성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연

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출산의도에 

적용된 계획적 행위이론 선행연구는 소수였고, 더구나 

대상자가 대학생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계획적 행

위이론을 적용하여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알아보고 향후 저출산 관련 정책 및 교육에 있어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연구설계)

본 연구는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적용하여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출산의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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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 연구과정을 설명하고 익명성

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에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

고, 연구 종료 후 1년까지 보관 후 폐기할 것이라는 설

명 후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크기 산출을 위해 G power 

3.1.9.4 를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검정력 .90, 유의수

준 .05, 예측변수 4개로 적용하였을 때 160명이 적절

하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180명에게 2021년 4월 5일부

터 4월 2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

식 응답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내용이 불

충분하거나 혹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168부(93.3%)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및 측정방법

2.3.1 출산 태도

출산 태도는 출산에 대한 입장이나 신념으로 방성곤

[21]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출산 태도는 개인적 

차원 3문항, 사회적 차원 4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 태도가 긍정

적임을 의미한다. 방성곤[21]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3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7이었다. 

2.3.2 출산에 대한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

들이 내가 특정행위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는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지각[22]을 말한다.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변

두영[23]의 도구에서 배우자의 의견을 제외한 3문항 5

점 척도이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변두영[23] 연구에서는 .916, 본 연구에서는 

.737이었다. 

2.3.3 출산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 수행의 용이성 또는 어려움

에 대한 지각으로[2] 자녀출산의 어려움과 관련된 9개 

문항, 자녀출산에 도움이 되는 것과 관련된 6개 문항으

로 총 15문항 5점 척도로 어려움과 관련된 9개 문항은 

역변환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실제로 그 행위

를 수행하거나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한경미[24] 연구에서는 .89

이었으면 본 연구에서는 .845이었다. 

2.3.4 출산의도

출산의도는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의사 또는 생

각으로 홍성란[2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출산

의향, 출산의 중요성, 출산의 당연성, 출산여건의 4문

항,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14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6.0을 이용하여 통계분

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도, 성별에 따른 출산의도

와 계획적 행위이론 변수들의 차이는 t-test와 ANOVA

로 확인 후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였으며 계획된 

행위이론의 변수들과 출산의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도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70.8%이었고, 연령대는 

25-29세 47.0%, 교육수준은 대학원졸이 59.5%, 직업 

있음이 61.9%로 많았으며, 직업 있는 104명의 경우 고

용형태는 정규직이 78.8%, 수입은 200-300만원이 

53.8%로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녀출산 의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성은 14.57점, 여성은 9.83점으로 통계

적으로 남성의 출산의도가 높았다. 성별에서는 35-39

세가 13.80점으로 출산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30-34

세(12.06±4.96), 25-29세(11.90±4.43), 20-24세

(7.09±3.85) 순으로 연령이 높은 그룹의 출산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수준별 자녀출산 의

도는 대학원졸(11.94±4.75), 대학교졸(10.23±5.37), 

고졸(8.24±2.74)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그룹이 



산업융합연구 제20권 제5호96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개인 소득에 따른 자녀출

산 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용형태에 따른 출산의도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출산의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고 직업

이 있을수록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대상자의 출산의

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참고). 

Table 1. Fertility inten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
-ries

Variables N(%) M±SD t/F (p) Scheffe

Sex

Male 49( 29.2) 14.57±4.20 6.53
(<.001)Female 119( 70.8) 9.83±4.30

Sub Total 168(100.0)

Age

20-24a 33( 19.7) 7.09±3.85

13.55
(<.001)

a<b,c,d
25-29b 79( 47.0) 11.90±4.43

30-34c 36( 21.4) 12.06±4.96

35-39d 20( 11.9) 13.80±3.14

Sub Total 168(100.0)

Educa-
tion

High schoola 25( 14.9) 8.24±2.74

6.94
(<.001)

a=b, 
b=c
a≠c

Collegeb 31( 18.6) 10.23±5.37

Graduate 
schoolc

100( 59.5) 11.94±4.75

Sub Total 168(100.0)

Occup-
ation

Yes 104( 61.9) 12.62±4.59 5.21
(<.001)No 64( 38.1) 8.94±4.19

Sub Total 168(100.0)

Income 

≤200 40( 38.5) 12.38±4.47

0.14
(.935)

200-300 56( 53.8) 12.88±4.82

300-400 5( 4.8) 12.00±6.93

300-400 3( 2.9) 12.62±4.59

Sub Total 104(100.0)

Employ
-ment
form

Regular 82( 78.8) 12.52±4.70 13.59
(<.001)non-regular 22( 21.2) 12.95±4.24

Sub Total 104(100.0)

3.2 계획적 행위이론 변수와 출산의도 수준

연구대상자의 출산의도 수준과 계획적 행위이론 변

수인 태도(개인적 태도, 사회적 태도), 주관적 규범, 주

관적 행위통제(행위수행의 용이성,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출산 태도는 2.86±0.86, 주관적 규범 

3.09±0.94, 지각된 행위통제 2.91±0.62, 출산의도는 

2.80±1.19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계획적 행위이론 변수와 출산의도 수준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출산 태도(개인적 태도, 사회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행위수행의 어려

움), 출산의도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각된 행위통제 하위변수인 행위

수행의 용이성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2. Level of fertility intention, the sub-variable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differences 

of by Sex

Variables
Total Man Female

t (p)
M±SD M±SD M±SD

Attitude 2.86±0.86 3.46±.87 2.62±.74
6.36

(<.001)

Personal dimension 3.14±1.10 3.87±1.01 2.84±.99
6.11

(<.001)

Social dimension 2.66±0.89 3.15±1.01 2.45±.75
4.93

(<.001)

Subjective 
norm

3.09±0.94 3.54±.93 2.91±.89
4.09

(<.001)

Behavioral 
control

2.91±0.62 3.13±.75 2.83±.54
2.91

(.004)

Ease of 
performance

3.87±0.87 3.62±1.09 3.98±.74
-2.13
(.037)

Disability of 
performance

2.27±0.88 2.80±.98 2.06±.75
5.31

(<.001)

Fertility 
intention

2.80±1.19 3.64±1.05 2.46±1.08
6.53

(<.001)

3.3 계획적 행위이론 변수와 출산의도와의 상관관계

계획적 행위이론(TPB)을 구성하는 변수인 출산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출산의도 간

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출산 태

도(r=.764, p=.ooo), 주관적 규범(r=.523, p=.000), 지

각된 행위통제(r=.698, p=.000)가 모두 출산의도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출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규범이 클수록(의미

있는 타인이 출산을 해야 한다고 기대할 때), 지각된 행

위통제(자신이 실제로 그 행위를 수행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가 클수록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적 행위이론의 하위변수인 출산에 대한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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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fertility intention

Variables
Fertility 

intention
attitude subjective 

norm
behavioral 

control

Fertility
intention

1

attitude .764*** 1

subjective
norm

.523*** .486*** 1

behavioral 
control

.698*** .545*** .479*** 1

p<.05*,p<.01**,p<.001***

3.4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획적 행위이론의 구성변수인 출산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Table 4 참고). 회

귀모형 분석을 위해 다중공선성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다중공성선은 공차한계가 .634~.698이었고, 분산팽창

인자는 1.432~1.569이었다. 공차한계가 0.1이하, 분산

팽창인자 값이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보므

로 본 연구 결과 모든 변수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

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118로 기준값 

2에 근접하고 있어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었다.

남성의 경우 출산 태도만이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2.2%,이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며 이들 변수들의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9.0%이었다. 

즉 남성의 경우 출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지며 여성의 경우 출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또한 자신이 실제로 그 행위를 수행하거

나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fertility intention

Variables
Man Female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0.18 .45 -0.40 .694 -2.32 .31 -7.53 <.001

Attitude 0.69 .15 .57 4.55 <.001 0.62 .09 .42 7.27 <.001

Subjective norm 0.14 .13 .12 1.06 .296 0.05 .07 .04 0.76 .446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31 .16 .22 1.93 .060 1.07 .12 .53 8.71 <.001

Adjusted   .622 .690

F(p) 27.337*** 88.595***

p<.05*,p<.01**,p<.001***

4. 논의

본 연구는 계획적 행위이론(TPB)을 적용하여 미혼 

남녀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

도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출산의도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직업유무, 연령, 학력, 고

용형태에 따라 자녀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남성이고 직업이 있으며, 연령이 

높고 고학력자이며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자녀 출산

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한경미와 정혜선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자녀 출산의도 연구[4]에서는 연령, 근무형

태, 근무기간, 자녀수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또

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의도가 유의하게 낮고, 상시

근무보다 교대근무에서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와 전은화[26]의 기혼 맞벌이 여성에 대한 

출산의도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높

음을, 한경미와 정혜선의 연구[4]에서는 연령이 높을수

록 출산의도가 낮음을 나타내 동일한 변수인 연령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

대상자 표집 시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연구대상

자와 계층을 포함한 확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4]에서 교대근무자의 출산의도가 더 높은 것은 

간호사 근무 특성상 교대근무가 많고 상시 근무자보다 

더 낮은 연령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비정규직에서 출산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 특성

상 20~29세 사이 연령이 전체 연구대상자의 66.6%를 

차지하여 낮은 연령의 대상자가 많고, 낮은 연령에서 비

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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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출산의도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80±1.1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병원에 근무하

는 20~39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4]의 출산

의도(미혼 3.68±0.87, 기혼 3.70±1.14)나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선행 연구[27]에서의 출산의도(3.35±1.14) 

보다 낮은 점수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사회의 출

산율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28,29]에서 1997년에는 73.7%

가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2003년에는 

54.5%, 2018년에는 미혼 남성의 28.9%, 미혼 여성의 

48.0%는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하여 미혼 남

녀의 출산의도가 낮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계획적 행위이론(TPB)을 구성하는 변수인 출산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출산의도 간

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출산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

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4]. 따라서 자녀 출

산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가 

클수록 출산의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출산 관련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출산에 대한 사회의 배려와 

지지, 가족지지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적 행위이론(TPB)에서 의도의 결정요인이라고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

다. 츨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출산 태도만이 출산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2.2%이었다. 여성

의 경우 출산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수들의 출산의

도에 대한 설명력은 69.0%이었다. 한경미와 정혜선의 

연구[4]에서 간호사의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위통제 변수들의 설명력은 36.1%로 나타

났고, 본 연구에서 미혼 남성과 여성의 출산의도 설명

력은 각 62.2%, 69%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매우 높

은 설명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계획된 행위이

론(TPB)을 적용하여 미혼남녀의 출산의도를 파악한 본 

연구의 개념틀이 매우 적합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구 결과 미혼 남녀 모두에서 주관적 규범(의미 있는 

타인이 출산을 해야 한다고 기대할 때)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상자 전부가 여성인 선행 연

구[4]에서는 주관적 규범도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가 행해진 2010년도와 본 연구가 행해진 

2021년도 기간 동안 미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경제적 여건

과 육아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미비하다면 출산을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가

치관이 주관적 규범보다 출산의도에 더 중요하게 작용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혼 남성은 출산 태도만, 미혼 여성은 출산 태

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미혼 남성은 출

산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출산 의도가 높으나, 미혼 여

성은 출산 태도뿐만 아니라 출산 행위 수행의 용이성이

나 어려움에 대한 지각에 따라서도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미혼 여성은 향후 출산을 직접 경험하는 

주체로서 출산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을 본인이 전적으

로 받기 때문에 지각된 행위통제도 영향을 준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출산의도와 관련하

여 세대, 성별, 직업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계획된 행

위이론(TPB)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변

수들의 영향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반복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미래에 자녀를 출산할 미혼 

남녀의 자녀 출산의도를 높이기 위해 출산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출산 정책과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고, 이러한 정책과 교육은 초점 대상자의 세대, 성별 등 

인구학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혼 남녀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을 파악하고자 계획된 행위이론(TPB)을 적용하여 

미혼 남성은 출산에 대한 태도가, 미혼 여성은 출산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영향을 준

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향후 출산의도 관련 연구에서

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고, 관련 변수들의 영향정도를 확인하는 반복연

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본 연구는 미혼 남녀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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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서 향후 

출산 관련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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